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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서 
	
손보업계 이익만 늘려주는 
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 반대!
· 소액사고(50만원이하)라도 보험료 13.6% 대폭 할증 돼… 
· 보험처리 못하고, 자비 처리하여 소비자부담만 증가
· 단순건수 할증보다, 사고별 점수제가 더 선진 합리적



□ 금융소비자연맹(www.kfco.org, 상임대표 조연행, 이하 ‘금소연’)은 손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60%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,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하여,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로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.

□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(연간 최대 12등급할증)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시 보험료가 21% 인상(1등급당 6.8% 상승)시키고,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 50만원 이하는 2등급 할증하겠다는 것이다.. 

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(1회 사고당 21% 인상)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로 결국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소비자의 자비처리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는 변함이 없지만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보업계 만 이익이 나게 된다.

□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하게 할증시켜,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로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.

첨부: 성명서 1부
1.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(http://www.kfco.org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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